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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교직원·동문의 화합의 장, 
한국폴리텍대학 축구대회 개최

- 전국 40여개 캠퍼스 재학생·교직원·동문 처음 한자리에 모여
- 직접 배운 방송 기술로 축구 경기 중계 및 드론 촬영 직접 맡아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16일 아산캠퍼스에서 전국 캠퍼스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 300여 명이 참여한 '제1회 이사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40여 개 캠퍼스로 나뉘어 있던 폴리텍 구성원이 
하나의 운동장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경기 승패보다 '함께 뛰는 것'에 방점을 뒀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올해 '기술교육에서 기술人교육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교양교육(직업공통
능력)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함께 땀 흘리는 경험을 통해 소통과 
협업,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이번 대회는 그 방향을 강의실 밖에서 구현한 
첫 사례다.

 경기에는 전국 8개 권역*에서 자체 예선을 거쳐 선발된 학생 대표 120명이 
권역의 이름을 걸고 출전했다. 지역과 전공이 다른 학생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며 '폴리텍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나눴다. 경기장 밖에서는 각 
캠퍼스 학장과 교직원, 학생회 임원들이 응원과 교류를 이어갔다.
  * 권역 캠퍼스: 서울정수, 인천, 춘천, 대전, 광주, 대구, 창원, 바이오(논산)

 대회 현장은 학생들이 배운 기술을 펼치는 실습 무대이기도 했다. 유튜브 
실시간 중계와 드론 항공 촬영 등 대회 영상 제작을 아산캠퍼스 방송미디어과 
학생들이 기획부터 촬영, 송출까지 직접 담당했다. 수업에서 익힌 기술을 
전국 구성원이 지켜보는 실제 행사에 적용한 경험은 학생들에게 경기에 
나선 선수들만큼 뜻깊은 시간이 됐다.



 박근종 한국폴리텍대학 총동문회장은 "산업 현장에서 땀 흘려 온 선배들이 
후배들의 땀을 응원하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다"라며 "총동문회가 대학과 
동문을 잇는 실질적 통로가 되도록 교류의 폭을 계속 넓혀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공감과 협업, 책임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라며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듯, 함께 뛰고 부딪히며 서로를 이해하는 경험이 기술을 넘어 사람과 
현장을 함께 아는 기술人으로 성장시키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 현장사진 별도 배포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책임자 부  장 최진경 (032-650-6740)

홍보부 담당자 대  리 김재민 (032-650-6742)

담당 부서 전략기획국 책임자 부  장 강영아 (032-650-6664)

대외협력부 담당자 교  수 김준영 (032-650-6792)



붙임  현장 사진

▴ 한국폴리텍대학 제1회 이사장배 축구대회에서 이철수 이사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8개 권역 대학 재학생 대표단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